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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페칼롱간에서 세 노틀담 수녀들의 종신 서원식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우리 세 수녀의 종신 서원 미사가 집전되던 중부 자바 페칼롱간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당은 감사와 엄숙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신앙의 순간은 수도자로서의 성소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투신에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헬레나 수녀, 마리아 에드문다 수녀, 마리아 클라리사 수녀, 이렇게 세 수녀들은 정결, 순명, 청빈의 

정신으로 하느님께 일생동안 투신하겠다는 표징으로 종신 서원을 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구장 마리아 

로베르틴 수녀가 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사는 서원을 발한 수녀들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녀회와 

교회에 희망과 축복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미사는 푸르워케르토 교구장 크리스토포루스 트리 하르소노 주교가 주례하고 다른 사제들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전례는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참석한 신자들로 하여금 수도 생활에 대한 

부르심은 매일의 충실함으로 응답해야 할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주교는 강론에서 신자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삶은 충실성, 희생, 돌봄, 격려의 

말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선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축성생활의 성공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데 있으며, 진정한 명예는 인간의 칭찬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수녀들과 그들의 부모 및 가족, 동료들, 청년들, 청원자들, 지원자들, 페칼롱간의 성 베드로 본당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종신 서원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 그들의 전적인 투신이 많은 이들을 위한 봉사와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